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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는 1억 3700만종이 넘는 화학물질을 사용한다. 모든 화학물질에서 환경호르몬이 나올

까 

환경호르몬은 화학구조가 우리 몸속에 존재하는 호르몬과 비슷하기에 마치 호르몬처럼 작

용하여 일명 ‘환경호르몬’으로 불린다. 이러한 교란물질들은 세포의 호르몬 수용체에 결합

하여 마치 진짜 호르몬처럼 작용하기도 하고 정상적인 호르몬과 경쟁하여 그 작용을 방해

하기도 한다 (Kim and Gye. 2017). 모든 화학물질이 환경호르몬 (=내분비계장애물질)은 아

니다. 현대인의 생활환경 속에서 노출 빈도가 높은 화학물질 중 대표적인 환경호르몬은 비

스페놀A (BPA), 프탈레이트, 알킬페놀계 계면활성제, 브롬화난연제, 과불화화합물, 방부제 

파라벤 등이다. 이외에도 다양한 합성 향료, 스티렌, 살충제 (모기약 및 모기기피제) 등도 

환경호르몬이다. 최근 문제가 되었던 가습기 살균제로 사용하던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 

(CMIT), 메틸이소티아졸리논 (MIT),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 (PHMG),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

딘 (PGH) 등의 물질들은 폐의 섬유화를 일으켜 숨을 쉬기 어려워지는 폐질환을 유발한다. 

새집증후군과 새차증후군을 일으키는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인 벤젠은 발암물질로 메스

꺼움과 함께 피부염, 알러지 반응과 호흡기 질환을 유발한다. 이러한 물질들은 환경호르몬

일 뿐 아니라 무서운 독성물질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주요 환경호르몬을 함유한 제품이 

아니더라도 다른 종류의 유해한 물질들이 나올 수 있으므로 생활화학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환경호르몬등 유해한 화학물질들이 어떤 종류가 얼마나 들어있는지 검토하는 습관

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계명찬. 2018).

환경호르몬에 많이 노출되는 대표적인 제품은 무엇이고 어떻게 얼마나 노출될까

BPA는 대표적인 환경호르몬으로 젖병, 물병, 생수통, 식품용기 등에 쓰였거나 현재도 다양

한 용도로 쓰이는 투명하고 가벼운 플라스틱 소재인 폴리카보네이트(polycarbonate, PC)의 

주원료이다. 또한 통조림 캔과 수도관의 내부 코팅제, 카페의 바닥에 투명한 유리를 깔아놓

은 듯한 마감재로 사용되는 에폭시 수지의 주원료이기도 하다. BPA는 영수증 감열지의 코

팅제로도 사용된다. 프탈레이트(phthalate)류는 폴리염화비닐 (PVC) 등에 첨가되어 바닥재

(장판), 완충재, 포장재, 접착제나 장난감, 배달음식포장랩, 수혈혈액백, 가방, 장화, 우산, 각

종 문구류 등에 널리 사용된다. 또한 합성피혁 카시트 등 자동차의 실내에 여러 플라스틱 

부품에도 사용된다. 노닐페놀과 노닐페놀 에톡시레이트(NPE)는 다양한 세제 및 분산제 등 

다양한 생활용품 제조에 사용된다. 비스페놀A(BPA)를 사용하여 제조되는 영수증의 위험성

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영수증은 열에 반응하는 특수한 종이인 감열지로 만들어 지는데, 

여기에 BPA를 나노캡슐 형태로 가공한 잉크를 코팅하여 만든다. 영수증 한 장에 들어 있는 

비스페놀 A의 양은 캔 음료나 젖병에서 나오는 양보다 수백 배 많다. 스위스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영수증 감열지를 5초만 만져도 피부를 통해 0.2~0.6ug의 비스페놀A가 



흡수된다. 또한 먹었을 때와 만졌을 때 몸에서부터 배출되는 시간이 다르다. 비스페놀 A가 

섞여 있는 과자는 섭취 후 5시간 뒤 소변에서 가장 높은 농도로 비스페놀 A가 검출되었고, 

24시간 뒤에는 검출되지 않았다. 반면 비스페놀 A가 묻어 있는 물건을 5분간 만지면 48시

간까지 소변에서의 비스페놀 A 농도가 점점 증가하였고, 실험 대상자 중 절반은 5일 후에

도 비스페놀 A가 검출되었고 나머지 절반은 일주일이 지난 뒤에도 비스페놀 A가 검출되었

다 (Liu et al., 2017). 이는 비스페놀 A를 음식물로 섭취한 경우보다 피부를 통해 흡수되었

을 때 더 오랫동안 체내에 잔류한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비스페놀 A를 주원료로 사용하는 

폴리카보네이트를 이용한 물병, 물컵, 생수통 등 일상에서 환경호르몬에 노출될 수 있는 제

품은 다양하다.

환경호르몬 노출은 영유아와 어린이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까 

현대 남성들의 정자 수가 할아버지 세대에 비해 감소하였다는 기사를 본적이 잇을 것이다. 

여러종류의 환경호르몬이 사람을 비롯한 여러 동물의 생식능력을 저하시키는데 여성에서는 

생리불순, 생리통을 유발하기도 한다. 이러한 영향으로 아이를 갖지 못하는 난임질환이 증

가한다. BPA의 경우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여성 호르몬

의 작용을 교란하는데 생식능력 저하, 성조숙증, 발달장애, 대사장애, 고혈압 및 유방암을 

유발할 수도 있다. 여자 아이들에서는 내분비계 교란을 통해 성호르몬을 조기에 상승시키

고, 성장판이 일찍 닫히게 되어 뼈의 성장이 멈추고 키가 덜 자라게 된다. 또한 에스트로겐

의 영향을 받는 시기가 길어지며 성인이 되어 유방암과 각종 여성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을 

높인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Wazir and Mokbel, 2019). 태반 세포의 체외 실험에서는 미량

의 BPA가 남성호르몬, 여성호르몬, 부신피질호르몬 등 스테로이드 호르몬의 합성을 저하시

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Chu et al., 2018). 동물 실험에서는 만성적인 BPA 노출은 프로게스

테론에 의한 착상과 임신을 교란하였다 (Li et al., 2016). 또한 습관성 유산을 경험한 임신

부의 소변에서 BPA와 프탈레이트 농도가 정상인보다 높았다 (Peng et al., 2016). 태아가 

발달하는 임신기간 및 영유아기 동안 환경호르몬 노출의 무서운 점은 그 영향이 성숙할 때

까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다가 성인이 되어 나타나기도 한다는 점이다. 유럽의 연구에 따

르면 영유아의 혈중 프탈레이트 농도가 성인보다 많게는 10배 이상 높았다. 환경호르몬에 

대한 감수성이 높은 영유아에서 이처럼 환경호르몬 노출 정도가 높다는 것은 다음 세대가 

커다란 위협에 직면해 있음을 의미하며 특별히 주의를 필요로 한다. 일상생활 속에서 환경

호르몬을 함유하는 생활화학제품이 무엇인지 알고 이런 제품의 소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매우 중요한 시대를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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